<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독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증'이라는 말은 '새롭게 보충 증간하였다.'라는 의미이고, '동국'은 '조선'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말이며, '여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람'이라는 말은 '열람', '보기'라는 뜻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쉽게 풀이하면 '새롭게 보완된 조선의 지리 엿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지도'가 첨부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산도와 울릉도는 '우릉'이라고도 하고 '무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그 땅이 사방 백(100)라고 한다." 이와 관련 내용은 아래 사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image: ]

윗글은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말하는 우산국을 설명한 것으로 글의 내용 중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라는 내용은 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은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조선 성종 때에는 독도를 '삼봉도'라고 불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독도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 봉우리란 독도의 동도를 말하는 곳으로 동도는 서도에 비해 그 높이가 약 절반(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도의 최고봉을 '대한봉'이라고 하고, 동도의 최고봉을 '우산봉'이라고 합니다. 대한봉의 높이는 168.5m이고, 우산봉의 높이는 98.6m입니다. 그리고 동도는 서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윗글 중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라는 내용 역시 독도(우산도)을 설명한 것 입니다.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 독도를 바라보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의 설명에 대하여 일본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울릉도 저동에서 북동쪽으로 4km 지점에 있는 죽도를 바라본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죽도는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언제든지 바라 볼 수 있는 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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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 기록 중,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이라는 내용을 들어 우산은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죽도(댓섬)를 포함한 '울릉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동서가 10km, 남북이 9.5km인 정사각형에 가까운 5각형의 섬입니다. 주변의 모든 섬(독도 제외)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하여도 사방 100리라는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복속시켰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가 주인없는 무주지였고, 이름없는 무명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네 땅으로 복속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차는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도라고 주장하면서 우산국의 지경이 사방 100리라는 설명은 엉터리 설명이라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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